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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 DIVE

문의 : 다이텍연구원소재빅데이터연구센터

Tel. 053-350-3734,3743 Email. fabricdive@dytec.or.kr

JOIN US

fabricdive@dytec.or.kr

in Europe섬유패션이슈&트랜드

프랑스기반글로벌럭셔리브랜드발렌시아가의홀리데이시즌캠페인이논란의중심에서게됨.문제가된이번

시즌광고이미지에는성적성향을연상시키는속박장비를착용한곰인형을든어린아이들이등장함.또한다른

캠페인이미지에는아동포르노배포금지에관한법원판결문이소품으로사용됐다는사실이소셜미디어를

통해 추가로 알려짐. 브랜드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이 더욱 거세지자 발렌시아가는 해당 이미지들을 모든

플랫폼에서게시중단함.이후브랜드공식인스타그램에사과문을게시하였으며,발렌시아가의잘못을인정하고

관련담당자들에게책임을물을것이라밝힘

프랑스기반럭셔리브랜드루이비통이2022카타르월드컵을기념하여세계적인축구선수리오넬

메시와크리스티아누호날두가출연한캠페인이미지를공개함. ‘Victory Is a State of Mind’

라는슬로건을가진이번캠페인은월드컵개막에맞추어공개되었음.지난2010년펠레,마라도나,

지단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던 ‘루이비통 여정’ 시리즈의 후속작이며 사진가 애니 레보비츠가

촬영함.루이비통은2010년,2014년,2018년에이어이번월드컵에서도우승트로피보관및운반을

위한맞춤케이스인‘피파월드컵트로피트래블케이스’를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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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HERE

2022년12월13일~14일이틀간런던에서열리는

TEXPREMIUM: THE LUXURY FABRIC FAIR에대한

정보가더궁금하시다면,

CLICK HERE

2023년1월10일~11일이틀간런던에서열리는

THE LONDON TEXTILE FAIR에대한

정보가더궁금하시다면,

북미에기반을 둔 비영리 환경단체 Stand.earth의 '2022년 패션공급망 배출량 보고서'에따르면

올해 패션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였으며 패션 산업은 현재 연간 전체 배출량의 5~8%를

차지함. Stand.earth의 기후 운동가 Rachel Kitchin은 “지난 COP26에서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UN패션헌장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약간의 완화

징후에도불구하고대부분은실제로악화되고있다”고지적함.아메리칸이글아웃피터스,패스트

리테일링,갭, H&M,인디텍스,케어링,룰루레몬,리바이스,나이키, VF Corp.등 10개패션기업의

탄소배출실태를조사및평가한결과도함께공개됨. 2020년많은브랜드가감소세를보였으나

2021년이후10개중8개브랜드의탄소배출량이다시증가한것으로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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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부터 20일까지열린 COP27에서글로벌패션기업H&M, Inditex, Stella

McCartney, Kering이패션제품과종이포장에쓰일 55만톤의저탄소대체섬유

솔루션을구매하겠다는공동약속을발표함.비영리단체인Canopy가주도하는이

지속가능한대안의이름은NextGeneration Solutions이며기업들의투자로대체

섬유 공장을 건설할 계획임. 매년 32억 그루 이상의 나무들이 의복과 포장재를

만들기위해베어지며막대한양의CO2를방출함.폐섬유또는농업잔류물에서

재생된 셀룰로오스 섬유 등과 같은 저탄소 섬유를 목재 대체재로 사용할 경우

2030년까지약1Gt의CO2배출량을줄일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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